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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일반적으로 여성 살인자에 대한 사회의 이미지는 ‘정신이상(madness)’에 

의한 것과 ‘사악하거나 못된 여성(badness)’이 저지르는 것으로 이분화 되어 있

다. 그러나 실제 여성들에 의한 살인의 일정량은 남성에 의해 오랜 시간 지속

적으로 학대를 받아온 경험을 가진 여성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주여자교도소에 남편살해로 현재 수감된 133명의 수감자 중 82.9%

가 피학대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44.5%는 남편살해의 직접적인 범행동기가 

피학대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에게 있어 남편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요인이 

어떤 것들이며 학대가 어떤 심리적 변화를 야기하는지 확인하였다. 결과 분석

에서는 본 연구에 참여하였던 남편살해여성들 학대강도와 그로 인한 위험요인

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로 인한 심리적 문제도 심각하였는데, 

높은 수준의 건강염려, 불안, 우울증, 자살관념과 함께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스

트레스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살해여성들의 공격

성은 언어적 공격성을 제외하고는 일반 성인의 수준이었다. 이런 결과는 남편

을 살해한 여자들이 상당히 공격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시각과는 불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결혼기간과 학대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심리 징후는 악화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오랜 기간 학대받은 여성들에게서는 일반적

1) 이 연구는 2005년도 경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금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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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학대받는 아내들이 단순한 정신착란상태에서 우발적

으로 남편을 살해하는 것이기 보다는 생명에 대한 다양한 위험요인들에 민감

하게 반응하게 되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용어: 학대받은 여성, 과잉위험지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공격성

Ⅰ. 서  론
  배우자 폭력은 모든 사회경제적 계층, 인종, 민족 집단에 걸쳐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특히 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

해 배우자 살인사건은 배우자 폭력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주여자교도

소에 수감된 수형자 531명 중 133명이 남편살해로 수감되었고, 이 중 

82.9%는 피학대 경험이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44.5%는 자신의 범행동

기에 대하여 남편의 학대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김영희, 박광배, 이재

희, 2004), 여성에 의한 살인의 상당수는 배우자 학대가 동기라는 외국의 

실태(Kaser-Boyd, 1993; O'Keefe, 1998)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최근 미국에서는 폭력적인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기소된 상당수의 

여성들에게 중형이 구형되던 과거와 달리, 무죄나 감형의 판례가 늘어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O'keefe, 1997), 이는 전문가 증언의1) 효과적 

활용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대개의 전문가 증언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특징을 “학대받은 여성 증후군(Battered Women Syndrome, 

BWS)" 혹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1) 전문가 증언제도는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일

반인(판사와 배심원)들의 이해부족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 및 심리학자로 구성되는 전문가의 견해를 중요한 자료로 채택하는 것으로, 최

근에는 의료 및 심리학의 학위와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전문가에 한정되었던 기존의 

규정에서 나아가 그 범위가 가정폭력 상담경험이 있는 비의료인 상담전문가에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Zykori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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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D)", 나아가 ”정당방어“로 개념화함으로써 이들 여성의 변호에 논리

와 근거를 마련해주었는데, 이런 결과는 지난 20여 년간 폭력피해 여성의 

심리적 특성 및 행동과 관련된 활발한 연구들을 통해 관련 지식이 축적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Maguigan, 1998). 

  국내에서도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건이 보고된 바 있다(서

울 연합뉴스, 2005). 그러나 이는 아주 드문 예로 이명숙(2004)은 청주교

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을 살해한 아내들의 30% 정도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유기징역의 경우는 평균 형량이 9년으로, 이들이 과중한 형량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법체계 내에서 지속적인 학대가 주는 고통에 대

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하였다. 이런 문제에 대해 동 연

구자는 아내의 남편 살해 사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전문가 

증언제도의 활용, 전담법원의 도입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2004년 서

울 여성의 전화 주최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배우자 살인에 관한 주제의 

토론회가 열리는 등 최근 국내에서도 배우자를 살해한 가정폭력 피해여

성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향후 실질적인 제도변화로 이어

지기 위해서는 여성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관련 학계와 분야에

서의 체계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한 관련지식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남편을 살해한 폭력피해 여성을 위해 이

루어지고 있는 전문가 증언의 근거와 논리를 제공해주는 연구결과들을 

고찰하고, 국내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배우자를 살해하고 수감 중인 

여성들의 심리적 특징과 폭력피해 경험 및 범행 후 사법체계에서의 경험

을 살펴봄으로써, 외국의 전문가 증언에서 사용된 근거와 논리의 국내 적

용가능성을 논의하고, 이들 논리를 구체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국내에서도 찾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편의 폭력과 학

대를 배우자 살해의 동기로 진술한 청주여자교도소 수감자 34 명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들 중 2명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배우자 폭



력피해 경험과 범행 후 기소, 재판 및 수감과정에서 겪은 경험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Ⅱ. 선행연구 고찰
  본 장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이면서 배우자를 살해한 여성들의 판결 

시 면책근거로 활용되는 외국의 문헌 및 연구결과들을 고찰하였다. 이들

은 향후 국내 사법체계에서 동종의 사건에 대해 적용하고자 할 경우 참

고해보아야 할 내용으로서, 첫째 배우자 살해여성들이 겪은 폭력피해의 

심각성, 둘째 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의 변화, 셋째 이러한 

심리상태의 변화를 통한 배우자 살해행위의 맥락에 대한 이해, 넷째 효과

적인 변호 전략의 선택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1. 배우자를 살해한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으로서의 범행특성

  배우자를 살해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주된 살인동기가 남편의 학대

였다. 그들은 치료 프로그램을 찾은 폭력피해 여성들과 비교할 때 더 심

하게 구타를 당했고, 도구를 사용한 학대를 더 많이 당했으며, 성관계 강

요가 더 많았으며, 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겪었고, 더 많은 죽음에의 위

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Browne, 1987; Dutton, Hohnecker, Halle, & 

Burghardt, 1994; O'keefe, 1998), 폭력피해 여성이 치명적인 무기 등을 

사용하여 배우자를 살해한 것은 보다 심각한 배우자 폭력에 대한 반응임

을 시사해준다. 

  폭력피해로 인해 오히려 가해자가 된 여성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학대로는 뺨을 맞거나, 주먹으로 맞거나, 발로 체이거나, 

목을 졸리거나, 칼이나 총으로 위협 당하거나 실제로 상해를 당하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일단 시작된 학대는 대개 만성이 되며, 언어적 학대

와,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등 성적 학대를 동반하거나, 자신이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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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구들을 죽이거나 공격하겠다는 위협, 방이나 집에 강제로 가두거

나 외출을 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Browne, 1987; 

Dutton & Goodman, 1994; Dutton et al, 1994;  O'keefe, 1997), 이러한 학

대의 결과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는 경우도 20-35% 정도나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O'keefe, 1997). 

  이 같은 보고는 가정폭력 피해가 있는 가해 여성들이 겪은 학대경험이 

외상성 사건에 포함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준다. 폭력의 심각성에 관한 연

구와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이 나타

내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들에 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를 가장 적절한 진단명으로 

여기고 있는데, PTSD는 극심한 외상성 스트레스 사건2)에 노출된 후 뒤

따라서 특징적 증상이 나타나는 장애로서, 이는 가정폭력의 경험이 재해

의 경험이나 목격 등 외상성 경험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심각한 수준의 반복되는 폭력피해 결과, 상황이 나아지거나 이

를 피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지 못하여(Browne, 1987), 대개는 분

노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살해했으며(Walker, 1989), 경찰에 도움

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3) 함으로써(Hamilton & 

Sutterfield, 1997) 이들의 배우자 살인은 보다 절망적이고 위협적인 공포

상황 하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배우자를 살해한 대부분의 폭력피해 여성은 다른 범죄로 수형

2) DSM-IV(APA, 1994)에서는 이러한 외상성 사건들로 실제적이거나 위험적인 죽음

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직

접적인 경험, 타인의 죽음, 상해,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의 목격, 가족이나 친지

의 예기치 못한 무자비한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및 이들이 경험한 죽음이나 상해에

의 위협을 알게 된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 외상성 사건으로는 직접 경험한 

전투, 폭행(추행, 신체공격, 강도, 노상강도), 유괴, 인질, 테러리스트의 공격, 전쟁포

로나 수용소 수감, 자연적 혹은 인위적 재해, 심한 자동차 사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

병의 진단을 들고 있으며 특히 이 장애는 사람에 의한 스트레스(예: 강간, 고문)가 

가해졌을 때 심하고 오래 간다고 보고하고 있다.

3) 배우자 폭력에 대한 방응으로, 배우자를 살해한 여성과 치료프로그램을 찾은 여성들

을 비교했을 때 배우자를 살해한 여성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전혀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찾은 여성들은 경찰의 개입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Hamilton & Sutterfield, 1997),



생활을 하는 여성과 비교할 때 전과가 더 없었고, 폭력성이 더 적었다는 

연구결과는(김영희 등, 2004; O'keefe, 1997), 이들이 배우자를 살해하게 

된 배경으로서 개인의 성격적 특성보다는 장기간 견디기 힘들었던 폭력

피해 경험에 의한 심리상태의 변화가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짐작

하게 해준다.

2. 배우자 살해 폭력피해 여성의 심리상태

  배우자 살해 폭력피해 여성의 심리상태에 대한 연구는, 자칫 가정폭력 

상황이나 이에 대한 불충분한 사회적 대응과 인식 등 사회 환경적 맥락

보다는 개인적 특성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조심

스럽게 이해되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심리상태의 변화가 폭력피해 경험

과 관련되어있으며, 이를 초래한 상황이 이들의 생활 내에서 외상

(trauma)에 해당될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은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외상경험으로 인정받

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오랫동안 지속된 배우자 학대는 피해여성들의 정서, 의식, 지각차원에

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는데, Walker(1984)는 이러한 일련의 특성을 ‘학대

받은 여성증후군(Battered Women Syndrome: BWS)’으로 칭하여 이들의 

절망감과 의존적 성향을 개념화한 바 있다. 이후에도, 학대받은 여성들에

게서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는 가정폭력 관련 문헌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

어 왔는데, 이들을 요약하면 터널비젼이나 인지왜곡으로 대표되는 인지변

화와 임상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최근에는 주로 PTSD라는 장애진단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배우자 폭력피해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인지변화로는, 안전에 대한 지각

의 변화(Janoff-Bulman, 1992), 장래에 일어날 폭력에 대한 기대의 변화

(Dutton, 1994), 자신에 대한 관점의 변화(Peterson & Seligman, 1983), 폭

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지각의 변화(Foa, Zinba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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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hbaum, 1992), 대안에 대한 지각의 변화 및 학대에 대한 내성의 변화

(Blackman, 1989), 타인에 대한 신뢰와 힘에 대한 믿음의 변화(McCann 

& Pearlman, 1990)가 보고되고 있으며(이상 Dutton & Goodman에서 재

인용, 1994), 현실에 대한 왜곡된 지각과 이로 인한 대인간 불신

(Rosewater, 1983), 상황에 대한 극단적 단순화, 다른 관심사는 감소되고 

생존의 이슈에만 관심을 갖는 전쟁 포로와 유사한 인지적 수축

(constriction) 혹은 자극에서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현실을 특이하게(위

험하다고) 해석하는 인지적 초점의 축소현상(narrowed cognitive focus) 

(Browne, 1987; Hiberman & Munson, 1978; Kaser-Boyd, 1993), 죽음이 

임박했다는 만성적인 걱정((Hiberman & munson, 1978), 현격하게 감소

된 문제해결능력과 수동성을 초래하는 학습된 무기력 증상(Browne, 

1987; Walker, 1979, 1984), 현실검증(Hilberman & Munson, 1978)4)에서

의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이상, Kaser-Boyd, 1993에서 재인용). 

Kaser-Boyd(1993)는 폭력피해여성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예측할 수 있

는 세계와는 거리가 먼 현실세계에서 생활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인지상

태에서 보이는 비정상적 경향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현실경험에 근거한 정확한 평가 혹은 일반화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배우자 폭력 피해여성들에게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되고 있다

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져 왔는데, PTSD, 우울, 일반

화된 불안장애, 공포증, 해리장애, 신체화 장애, 수면장애, 자살, 알콜 및 

약물남용이나 의존의 위험 등이 주로 보고되는 문제들이다(Cascardi, 

O'Leary, & Schlee, 1999; Golding,, 1999; Mertin & Mohr, 2000, Ramos, 

Carlson, & McNutt., 2004). 연구대상 표집의 구성(예를 들어, 지역사회기

관, 쉼터, 클리닉 등), 평가방법(예를 들어, 자기보고 VS 임상가의 면접) 

등에 따라서 발생빈도와 양상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피해자가 

보이는 증상의 상당수는 임상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

났고, 폭력이나 학대의 강도 및 기간(예; 생명의 위협, 신체적 상해, 소름

4) 사고장애 환자와 유사하나 논리적 사고에 문제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끼치는 공포)이 정신건강문제의 발병 위험성 혹은 증상의 심각성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scardi, et al, 1999; Golding, 1999; 

Terrance, 2000) 

  1990년대 이후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이 나타내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도 PTSD를 가장 적절한 진단분류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alker(1979, 1984)에 의해 처음 표현된 ‘매맞는 여성 증

후군'도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

하 PTSD)의 하위유형 안에 포함되었는데(Walker, 1993), 이와 함께 다른 

많은 연구들도 폭력의 피해 여성 가운데 상당수에게서 나타는 심리적 반

응이 PTSD의 진단기준을5)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고했다(Browne, 

1987;995; Houskamp & Foy, 1991;  Kemp, Rawlings, & Green, 1991; 

Mertin & Mohr, 2000; Walker, 1984). 따라서 오랫동안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바로 그 학대가 범행동기가 되었던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도 결국에는 학대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일 것으로 추정된다. 

3. 폭력피해 여성의 심리상태 변화를 통한 배우자 살해행동의 
맥락적 이해   

  배우자를 살해한 여성들이 남편을 죽이기에 앞서 왜 폭력남편 혹은 폭

력상황을 떠나지 않았는지, 경찰을 부르지 않았는지, 왜 다른 친지나 친

구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왜 실제 폭력이 가해지지도 않은

(예를 들면, 남편이 잠든 동안)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치명적인 공격을 

5) DSM-IV 에서는 외상성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① 사건에 대한 지속적 재

경험(반복적이고 집요한 강제적 회상, 사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괴로운 꿈, 그 상황을 

재경험하는 듯한 지각, 착각, 환각, 해리상태의 경험, 유사한 사건이나 상징적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심각한 고통과 생리적 재반응), ② 사건 관련 자극에 대한 지속적 회

피(사건에 대한 대화, 느낌, 생각의 회피,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 상황, 활동의 

회피, 사건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억상실)와 반응의 마비(중요한 활동에 대한 관심

과 참여의 감소, 정서범위의 제한, 미래가 단축된 느낌), ③각성상태의 증가(잠들기 

어려움, 자극에 과민한 상태이거나 분노의 폭발, 집중의 어려움, 지나친 경계, 악화된 

놀람반응)를 제시하고 있다(APA,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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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했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례에서 일어난 학대의 

특징, 경제적 상황, 이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타났던 결과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반복된 폭력 피해경험 이후 

나타난 심리상태 변화의 맥락 즉, 인지변화나 PTSD 증상을 통한 설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Dutton & Goodman, 1994). 

  배우자를 살해한 여성들의 행동에 대한 사회일반의 태도(사법체계 포

함)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왜 배우자를 살해하기 전에 폭력상황을 떠나

거나 경찰, 친지, 친구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학대로 인한 ‘학습된 무기력’이나 PTSD의 

‘회피’ 증상의 일부인 부정(denial), 심리적 무감각(numbing), 학대의 결과

에 대한 최소화(minimization of the effects of abuse)가 나타날 경우 이 

여성은 학대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러한 증상

은 Walker(1979, 1984)의 ‘매 맞는 여성증후군(BWS)'으로도 설명이 가능

한데, 반복된 신체적 폭력을 통해서 피해 여성들은 이러한 학대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앞으로의 학대를 피하거나 예방하려는 동

기가 저하된다는 것이다.

  적지 않은 사례에서 배우자 살해여성은 실제 폭력을 당하고 있지 않거

나 임박한 위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남편을 살해했는데, 이

에 대한 설명 역시 이들의 인지변화와 PTSD 증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

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PTSD 증상의 하나인 폭력피해사건에 대한 

‘지속적 재경험’ 현상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자기방어를 

하는 행동을 설명해준다(Maguigan, 1998). 즉, 이러한 증상 때문에 남편

이 잠자고 있는 중에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학대가 재경험 되고 또한 생

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두려움을 갖게 되어 이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

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폭력피해 여성들이 남편에 대해 갖는 극심한 공포는 

생명에 대한 위험지각을 과장되게 지각하도록 하여 독특한 인지반응(예, 

위험예견, 위험하다는 압도적인 생각)을 야기하게 된다(Browne, 1987; 



Campbell, 1986, 1995; Dutton, 1992; Herman, 1992; Hilberman, 1980) 이

는 과장된 반응, 자극에 과민한 반응, 생리적 각성, 악화된 놀람반응 등의 

‘증가된 각성반응’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위협의 ‘급박성’에 대한 일종의 

반응으로 베트남 참전 퇴역군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머리위로 지나가

는 비행기 소리를 듣고 마치 전투장면에서와 마찬가지로 다급하게 몸을 

감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 이

들에게는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인 것이다. 즉, 폭력의 정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해가는 상황에서 이 여성들이 느끼는 지속적인 두려움과 공포, 과대

각성(hyper-arousal)은 폭력과 학대 경험에 근거한 합당한 반응이며, 배

우자 살인의 행위는 이런 인지적 왜곡이 극도에 이른 상황에서 선택하게 

되는 합당한 반응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죽은 남편을 

향해 수차례 칼로 찌르거나 총을 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한 최소한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minimal level of force) 명확히 계산

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역시 극심한 공포에서 초래된 ‘통제

력의 상실’로 인해 야기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또한 이 여성들

이 갖는 위험에 대한 지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 해주는 행동이기도 

한데, 이전에 한 번도 남편의 폭력을 중단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에는 폭력을 중단시켰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게 된 상태를 반

영한다는 것이다(Maguigan, 1998). 

4. 배우자 살해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전문가 증언의 주요 변호전
략에 대한 논의

  폭력피해 여성의 배우자 살해행동에 대한 맥락에 대한 이해는 법정에

서의 변호전략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의료 전문가의 진

단에 의한 심신미약이나 정신장애 주장을 해서 그 결과로 감형이나 형의 

면제를 겨냥하기도 하고, 배우자 살해를 남편의 폭력에 대한 일종의 정당

방위로 개념화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심리적 변

화를 정신장애로 주장해야 하는지 혹은 정당방위 요건으로 주장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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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대해서는, 구체적 사례의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이에 대한 해

석을 제공하는 전문분야의 입장(예를 들어, 정신의학, 법학, 여성학 등)에 

따라서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보다 중요한 것은 변호전략의 방향

이 재판과정에서 판결이나 형량에 차이를 가져올 뿐 아니라 향후 아동양

육권 유지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각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1) 정신장애 주장
  배우자 살해를 이상심리 상태에서 일어난 행동으로 설명하는 입장에서

는 정신이상, 심신미약 등을 변호의 전략으로 사용하는데, 이 때 가정폭

력 피해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가 폭력의 피해자로서의 경

험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정신이상으로 진단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결과가 중요한 근거가 된다. 특히, 최근에는 

PTSD가 피고를 위한 변론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는 베트남 참전 퇴역군인들의 사례에서 비롯되었다. 즉, 퇴역군인들의 일

부가 살인사건이나 살인기도 혹은 불법약물 남용과 같은 범죄행위에 연

루되었을 때 이들의 범죄행동을 전쟁경험에서 초래된 일시적 정신이상

(insanity)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여 무죄선고를 받거나 감

형 혹은 가석방이나 집행유예를 받도록 한 것인데, 이런 판례는 1980년대

까지 이어져 250 여건의 사례에서 사면, 감형, 혹은 감옥에 가는 대신 치

료를 받으라는 판결이 주어졌다. 범죄 순간 이들은 해리상태 즉, 베트남

에 다시 돌아가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 공격행동을 행동

을 했다는 것으로, 전쟁경험과 범죄행위 간 연관성을 보여줌으로써 이러

한 판결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Slovenko, 2004). 이후 다양한 외상성 스트

레스의 희생자에게 적용된 PTSD가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살해한 여성들

을 위한 변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여성들이 겪은 

폭력피해 경험과 이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증상이 PTSD를 겪고 있는 

베트남 참전 퇴역군인들의 경험 및 증상과 유사하다는 판단에 근거하며, 



실제로 상당 수의 연구결과에서 학대받은 여성이 PTSD 진단을 충족시키

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PTSD 진단과 BWS 같은 증후군을 전문가 증언의 주 내용

으로 제시하면서 살인행동을 정신장애의 결과로 개념화 하는 경우, 폭력

피해 여성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심각한 폭력피해 상황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특히 이들을 전쟁이나 화재 등 비

극적이고 비정상적인 사건의 무고한 생존자들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 배심원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관대

한 판결을 가져오게 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Schuller, Smith, & Olson, 

1994). 그러나 최근에는 이 접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의 

살인행동이 ‘증상’ ‘장애’로 개념화됨으로써 상황에 대한 합리적 반응이 

아니라 심리적 병리의 발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시되면, 결과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정신장애 적용을 비판하는 입장에 의

하면 전문가의 증언이 이들의 지각능력의 감소, 정신이상, 전반적인 불안

정성에 모아지고 있어 폭력피해 여성의 병리적 이미지를 증가시켜 낙인

과 편견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의 자녀 양육권 허용 여부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외상적 경험은 합리적 능력을 저해한다’ 

는 공식을 갖게 함으로써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Dutton & Goodman, 1994; Maguigan, 1998; Schneider, 

2000; Schuller & Rzepa, 2002; Terrance, 2003)

  국내에서 이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형법에서 PTSD 진단을 책임배

제 사유로 인정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

의 경우 환각상태를 경험하는 심각한 수준의 정신증을 동반하는 정신장애 

이외에는 범행당시 합리적 판단이 불가했었다는 인정을 내리지 않는 경향

이 있으므로, 형사책임의 판단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있다 해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감형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 정당방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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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까지 정신이상이 변호전략으로 사용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주어진 상황에서 살인이 필요했으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과 사례가 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Maguigan, 1998). 이는, 기존의 

정신장애 주장이 폭력피해 여성의 다양한 경험을 간과하고 증후군 식의 

개념으로 동질화, 단일화함으로써 이 여성들의 합리성과 능력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비판하면서, 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특징의 다

양성을 정당방위 개념의 틀 속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과 깊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Maguigan, 1998; Terrance, 2003). 한 예로, 최근에는 

BWS라는 용어의 사용보다는 "가정폭력과 그 영향(battering and its 

effects)"이라는 보다 일반적 용어의 사용이 제안되기도 했다(Maguigan, 

1998). 

  하지만 전통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국내 형법체제에서 정당방위의 요건

을 배우자 살해여성의 특수한 상황에6) 적용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미국

의 경우 정당방위의 요건은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필요요건으로서 먼저, 방위 행위자의 행위는 상대의 공격이나 

위협으로 인해 자신이 급박한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적 위협상황에 있었

다는 실제의 믿음이나 지각에 의해 동기화 되어야 한다. 즉 자신을 보호

하기 위하여 죽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실제로 믿었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러한 방위 행위자의 믿음과 행동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이는 

합리적인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피고와 같은 방식으로 지각하고 행동할 

것이라 전제하는 것으로, 방어적 행동의 합리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요

구하고 있다(Schuller, 1997).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배우자 살해여성에 적용시켜 볼 때, 폭력피해 경

6) 이러한 정당방위기준이 체격이나 힘이 비슷한 서로를 모르는 두 남자 사이에 일어난 

일회성 사건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으로서(Gillespie, 1989), 폭력피해여성의 경우, 오

랜 기간 누적된 반복된 폭력상황에 있었다는 점, 외부에서 피난처나 원조를 받기 어

려운 상황에 처 있었다는 점, 가해자와 앞으로도 계속 같이 살아야 하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폭력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예견과 두려움 속에 있었으며, 남편이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중보다는 잠자거나 무방비상태일 때 살해를 했다는 점 등이 전통적인 

정당방위 경우와는 다른 상황이다(Browne, 1987), 이와 관련하여 비교법적으로 접근

한 법리적 논의는 이명숙(2005)의 논문을 참조할 것.



험이 이 여성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었음을 살인행위의 배경으로 이해

하게 되면 이들이 학대장면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로 배우자를 살해했

다고 인정할 수 있어, 상기한 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은 어렵지 않게 충족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lovenko, 2004). 즉 자기보호를 위해 상대를 죽

이는 것이 필요했다고 실제로 믿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정당방위7)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요건인 합리성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는데, 많은 경우 판사나 배심원들이 피고의 상황을 인정하

고 동정한다 해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이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정당

방위로 간주하여 무죄를 판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되고 있다. 사실 가정

폭력피해 상황에 대한 일반의 오해와 편견 때문에 이 두 번째 요건이 충

족되기는 더 어려운데, 판사나 배심원, 법학자들이 볼 때 자신의 남편을 

살해할 때 합리적으로 행동했으리라고 믿기 어려우며, 특히 폭력이 행사

되지 않는 비대면 살인의 경우(예를 들어 수면 중의 살인) 누가 봐도 명

백하게 “급박한” 위험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여성들이 가졌던 위협

감은 주관적인 믿음에 불과하며, 남편의 폭력정도에 비해 칼이나 총과 같

이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한 것은 불필요했으므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무엇보다 그러려면 폭력관계를 떠날 수 있었

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chuller,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두 번째 요건에 대한 정당방위 근거를 제

시하는 연구(Terrance, 2003)나 이를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People v. 

Humphrey, 1996년 캘리포니아 사례)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육

체적 크기나 힘에서 열세에 있기에 구타와 학대를 당하는 시점에서 반격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장기간 심각한 폭력의 결과로 나타난 심리적 

상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것이라 판단되는 행동을 수행하기 어

렵게 하며, 또한 자신의 상황에 대한 과대지각, 죽음이 임박한 위험상황

이라는 지각, 그리고 이로 인한 극심한 공포는 이 여성들의 폭력피해 역

사를 고려해볼 때 상황에 합당한 판단과 반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

고하고 있다. 이는 합리성의 기준으로서 주관성의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

7) 범죄 요건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무혐의나 무죄 적용이 가능하다.



배우자 살인으로 수감 중인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면책사유와 관련될 심리특성에 관한 연구 15

는 것으로서, 판결 시 판사나 배심원이 배우자를 살해한 여성이 폭력피해 

경험의 결과로 갖게 된 주관적 인상과 판단을 인정하여, 사고 당시 이 여

성이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구성하였는가를 고려하고, 이 여성

의 입장에서 사건의 상황을 바라보도록 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미국에

서도 정당방위의 두 번째 요건에서 주관성을 채택하고 있는 곳은 소수이

지만 이를 포함하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Maguigan, 

1991, Terrance, Matheson, & Spanos, 2000)

  정당방위 주장에서는 배우자 살해여성의 경험에 근거한 주관적 인상이

나 판단의 합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고가 일어난 맥락8) 즉 폭력의 

빈도와 결과, 앞으로의 폭력을 예상할 수 있게 만든 위협정도, 여성이 가

정을 떠나려 했을 때 가해졌던 위협, 지역사회 자원의 부재, 원조요청에 

대한 주위와 경찰의 부적절한 개입 등 살인행위가 일어나게 된 정황도 

심리상태의 변화와 함께 고려되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Browne, 1987; 

Campbell, 1986, 1995; Dutton, 1992; Herman, 1992; Hilberman, 1980)이 

합당한 반응이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Terrance et al, 2000). 따라서 정

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살인행위가 일어나게 된 맥락에 대한 철저

한 개별화된 조사과정을 필요로 한다. 

  정당방위 주장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민으로서의 지위

도 상실하지 않으면서 무혐의 혹은 무죄 판결을 유도해낼 수 있다는 점

에서 한층 진보적이긴 하나, 정신장애 주장에서와 같이 전문가 증언을 통

한 분명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당방위 요건9)의 충족

8) 폭력피해 여성과 배우자를 살해한 폭력피해 여성과의 주요 차이는, 죽이겠다는 위협, 

폭력가해자의 알콜남용 및 총기소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Foster,Veale, & Roget, 

1989), 폭력피해여성은 폭력을 종식하려는 시도에서 마지막 방법으로 배우자를 죽인 

것으로 나타났다(Walker, 1984, 이상 Hamilton & Sutterfield, 1997에서 재인용). 

9) 우리나라의 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기본적으로 미국의 형법조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에 대한 판사 혹은 배심원의 개인적 판단에 의지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내에 적용할 경우, 재판은 물론 수사단계에서부터 해당 사례의 

가정폭력 피해 역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고, 판결과정에

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초래되는 개인의 심리상태의 변화에 대한 지식이 

공유되어야 하며, 정당방위에 대하여 다른 형사범죄와 구분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같은 자료에 근거하여 남편을 살해한 폭력피해 여성들에게 주

관성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때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외

국에서 일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는 살해 당시의 피학대 여성

들의 심리적 위기감을 우리나라 사례들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

인지 하는 부분이다. 즉 외국의 재판정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피학대 

여성들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죽음에 대한 임박함과 그로 인한 극

심한 공포감(Browne, 1987; Campbell, 1986, 1995; Dutton, 1992; Herman, 

1992; Hilberman, 1980)이 우리나라의 비슷한 사례들에서도 발견이 되는

지를 밝히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단 실증적인 연구

물들을 통하여 관련 학계와 사회 전반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 결국에 

가서는 재판정에서도 피학대 여성들의 살해동기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 

즉‘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남편

을 살해하였기에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21조 3항의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편을 살해한 피학대 여성들의 범행 당시

의 심리상태를 계량화된 방법과 심층면접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하지만 

응답자들 중 많은 여성들은 이미 사건이 종료된 지 상당한 세월이 흐른 

뒤에 본 설문에 응해야 하는 것이었기에 그 당시의 절박했던 심경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인 점은 감안하고 결과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회상기법을 동원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건이 

모두 종결된 뒤이기에 범행 당시보다는 모든 심리적 기능이 많이 회복된 

뒤라는 점을 꼭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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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가설의 설정

  가설 1. 남편살해 여성들에게 있어서 남편의 폭력에 기인하여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수준은 외국에서 밝혀진 변별기준점을 넘어설 것이다.

  가설 2. 남편살해 여성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를 포함하여 대부분

의 심리특성 상에서 부적응적 징후를 보일 것이다.    

2. 연구설계

1) 연구대상 
  2004년 1월 법무부 보고서 기준에 따르면,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여자 재소자는 총 461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남편살해

로 수감되어 있는 여성 재소자는 총 133명(30.5%)에 달하고 있었는데, 전

체 461명의 재소자 중에서 살인범만을 놓고 볼 때,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

의 비율은 5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중에서

도 특히 피학대로 인해 남편을 살해하게 된 여성재소자들에게 관심을 두

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살해의 주된 동기가 피학대라고 응답했던 59명의 

여성 중 설문에 응답하기를 동의하였던 총 34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

였다. 이들은 모두 초범자들이었다.

2) 측정도구
(1) 혼인기간

  남편살해 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심리적 혹은 신체적 학대에 얼마나 

오랜 기간 노출되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혼인기간을 살펴보았다. 혼인기간은 남편살해 여성이 본 남편과 결혼할 

당시 나이에서 사건이 발생됐던 시점의 나이를 총 개월 수를 년으로 나

눈 값을 의미한다. 

(2) 학대강도 

  부부간의 학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1979)의 CTS(Conflict 

Tactics Scales), Hudson과 McIntosh(1981)가 제작한 ISA(Index of 

Spouse Abuse)를 번안ㆍ수정하여 그 중에서 심리적 학대 7문항과 신체

적 학대 7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한 정서영과 김명자(1995)의 ‘부부간 심리

적 신체적 학대척도’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 남편살해 여성들을 대상으

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α=.92, α=.93)를 보였다. 각 문항은 

남편과 생활하던 당시 남편살해 여성들이 질문지의 내용을 얼마나 경험

했는지 알기 위하여 4점 Likert형 척도를 적용하였다. 이때 응답은 ‘그렇

지 않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었는

데 표 2에는 각 유목의 학대에 대한 경험의 유무가 빈도로 정리되어 있

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항목은 피학대 경험 ‘무’로 처리하였으며 나머

지는 ‘유’로 처리하였다.

(3) 위험성 사정 척도(DAS)

  피학대 여성들은 자살생각과 함께 자신의 생명이 몹시 ‘위험하다는 급

박한 생각(overwhelming sense of danger)’에 몰두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

났다고 선행연구들은 제시하고 있다(Browne, 1987; Dutton, 1992; 

Herman, 1992; Hilberman, 1980). 이들을 이렇게 주관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끼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상황을 정확

히 이해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데, 366명의 피학대여성들과 그렇지 않

은 2,622명의 여성들을 비교함으로써 개발된 위험성 사정 척도(Danger 

Assessment Scale：이하 DAS)는 장기화된 배우자와의 폭력상황에서 피

학대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남편의 학대에 기인한 위험요인을 측정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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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ampbell, 1981, 1986, 1995; Stuart & Campbell, 1989). 최근 남편의 

폭력에 기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가해자가 사망한 사건들에서 DAS

는 이 같은 학대에 의한 살인사건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견하여준다고 한

다(Campbell, 1995). Campbell과 Webster 등(2004)은 남편의 학대로 인해 

여성이 살해된 사건과 살해되지 않은 사건을 비교하였는데, DAS의 변별

기준을 7점으로 하였을 때, 예측의 민감도(sensitivity)는 58%, 예측의 명

확성(specificity)은 87%였으며, ROC 분석 결과, AUC10)는 90.8%에 이르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위험요인의 수준과 학대에 기인한 우발적인 살

인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에서 따라서 국내

에서 최초로 국내 남편의 학대에 기인한 남편살해 여성들의 DAS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DAS의 각 위험성 문항들은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하도록 되어 있으

며, 본고에서는 위험성 인자로 20문항이 수록된 DAS를 채택하여 검사하

였고, 위험성 정도는 각 문항에서 ‘예’로 답한 문항들의 합을 총점으로 계

산하였다. DAS에 대한 신뢰도 분석에서 20개로 이루어진 측정항목의 신

뢰도(α)는 내적 일관성이 .60에서.86까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9에

서 .94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mpbell, 1981, 1986, 1995; 

Stuart & Campbell, 1989).

(4) 성격평가 질문지(PAI) 

  성격평가 질문지(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 Morey, 

1991)는 성격과 정신병리를 평가하기 위한 종합심리검사로 임상장면에서 

환자나 내담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이다. 

PAI는 4지 선다형-“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중간이다, 매우 그렇

10) ROC분석에 있어서 AUC(Area Under Curve)는 예측력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만일 

준거행동 지표의 예측에 있어 100%의 TP(True Positive)와 0%의 FP(False 

Positive)를 기록하면 면적은 1 혹은 100이 된다(e.g., high sensitivity). 하지만 예측

이 전혀 정확하지 않다면 AUC는 50%, 즉 .5가 된다. 일반적으로 예측도구들은 FP

에 비하여 TP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를 기대한다. Cohen(1992)에 따르자면 .70 이상

의 AUC는 효과크기(d) .80 혹은 상관계수 .50에 대응되며, AUC .65는 d .50, 상관

계수 .10에 해당되며, AUC .50은 d 0, 상관계수 0에 대응된다고 보고하였다.



다”-으로 된 344문항, 전체 22개의 척도로 구성된 검사이며, 중복문항이 

없다. 본 고에서는 전체 22개의 척도 중 신체적 호소, 우울증, 공격성, 자

살관념, 불안과 관련된 5개의 척도(하위척도 13개, 총 106문항)를 선별하

여 검사하였다. 한국판 PAI는 척도와 하위척도를 성인 표본(N=2,212), 대

학생 표본(N=1,472), 고등학생표본(N=1,150) 및 임상표본(N=836)과 비교

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T점수로 환산하였다. PAI에서 T점수

는 표준화 표본의 원점수 평균을 50, 표준편차를 10으로 환산한 값이다.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표본의 경우 대부분의 척도에서 수검자의 약 98%

가 70이하이다. 그러므로 어떤 척도에서 T점수가 70이상이면 성인의 전

형적인 반응과는 상당히 일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판 PAI의 

신뢰도는 약 .76, .77, .73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김영환 등, 2001). 

(5)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척도(IES)

  외상 후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Impact of Event Scale(IES; 

Horowitz, Wilner, & Alvarez, 1979)을 사용하였다. IES는 15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내재화와 회피, 두 개의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

양한 표본에 적용해 본 결과 .79에서 .92 정도의 내적 합치도를 지니는 것

으로 확인된 바 있다(Horowitz et al 1979). 교통사고 후의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진단의 기준점으로는 30점(Bryant & Harvey, 1996)이,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35점이 기준점으로 적합하다고 받아들여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번역본은 세브란스 정신과에서 제작한 것

이었는데,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평균이 39.10점, 표준편차가 

10.01점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세브란스병원 정신과, 2004; 이선미, 은

헌정,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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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 조사는 전체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남편살해 여성들에

게 먼저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남편살해 

여성들의 범행관련 심리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회상요법’을 실시하였

다. 15분에서 20분 동안 과거 남편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사건들에 대한 

회상과정이 먼저 이루어졌고, 이후 그 내용들을 개방형 설문에 간단한 수

기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과거 남편과의 관계에서 발생됐던 기억들에 대

한 회상이 끝난 직후 설문지의 각 문항에 답하는 방식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에 응했던 남편살해 여성은 총 2명이였으며, 어린 

시절 가정환경부터 남편과의 결혼관계, 범죄관련 내용들, 범죄발생 후 형 

집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구술하도록 유도되었다. 모든 상담내용

은 녹음 후 채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심리검사 결과

1) 남편살해 여성의 특성
  전체 34명의 남편살해 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는 30대 

8명(23.4%), 40대 19명(55.6%), 50대 7명(2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의 경우 무학 1명(2.9%), 초등졸 7명(20.6%), 중졸 9명(26.5%), 고졸 11명

(32.4%), 대졸 5명(14.7%)의 분포를 보였다. 결혼 전 직업상태에서 직업이 

있는 경우가 27명(79.4%)으로 직업이 없는 경우 7명(20.6%)에 비해 대다

수의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수감 전 결혼상태는 사실혼 7명

(20.6%), 초혼 23명(67.6%), 재혼 4명(11.8%), 이혼 0명(0%)으로 초혼율이 

가장 높고 이혼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살해 여성들의 결혼할 당



시 나이는 10대 3명(8.8%), 20대 25명(73.6%), 30대 5명(14.6%), 40대 1명

(2.9%)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할 당시 평균 나이는 25.41세였다. 남편과의 

결혼 전 교제기간은 6개월 이하가 13명(38.2%),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11

명(32.4%), 1년에서 3년이 7명(20.6%), 3년 이상이 2명(5.9%)으로 나타나 

70.6%의 응답자들이 남편을 만난 지 1년 이내에 결혼하였다고 응답하였

다. 이 여성들의 결혼동기로는 사랑해서 13명(38.2%), 의지할 사람이 필

요해서 6명(17.6%), 경제문제로 2명(5.9%),  임신해서 4명(11.8%), 남자가 

불쌍해서 1명(2.9%), 남자가 위협해서 1명(2.9%), 결혼 전 성관계를 가져

서 1명(2.9%),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2명(5.9%), 부모님의 강요로 3명

(8.8%), 기타 1명(2.9%)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용된 본 건을 살펴보면, 살인이 27명(79.4%)으로 대부분의 여성

들이 남편살인죄로 형을 언도받은 상태였으며 살인공모 혹은 치사가 3명

(8.8%), 상해치사 1명(2.9%), 방화치사 2명(5.9%)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살

인과 살인공모 혹은 치사의 경우 무기징역형이 12명(35.3%)으로 가장 높

은 빈도를 보였다(표 1참조). 남편살해와 관련하여 사전 모의 혹은 계획

과 관련된 질문에서 질문에 응했던 31명(91.2%)이 범행에 앞서 사전계획

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본범을 제외한 남편살해 여성의 범죄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본범을 제외한 지금까지 전과 수, 범죄 전력 중 폭력, 성범죄, 

강도,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유죄판결전력

과 관련된 질문에서 질문에 응했던 31명(91.2%)의 남편살해 여성이 본 범

을 제외하고 전과나 유죄판결전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 

포함된 표본의 구성원들은 모두 초범자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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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죄명에 따른 수형기간

죄  명
수형기간(단위：개월)

평균 빈도(%) 표준편차 최소 최장

살 인 44.15 27(79.4) 43.11 4 무기징역

살인공모 혹은 치사 71.00 3(8.8) 48.50 15 무기징역

상 해 치 사 5.00 1(2.9) . 5 5

방 화 치 사 7.50 2(5.9) 3.54 5 10

기 타 20.00 1(2.9) . 20 20

* 괄호안의 내용은 %임.

2) 남편학대특성
(1) 결혼기간

  결혼기간은 결혼시점부터 남편살해가 발생된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

하며 결혼 후 이들이 남편으로부터의 학대에 얼마나 오래 노출되어 있었

는지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 후 6개월 만에 남편을 살해했던 경우가 1명(2.9%), 1년 이상 5년 미

만인 경우가 4명(11.7%), 5년 이상 10년 미만이 5명(14.7%), 10년 이상 15

년 미만이 12명(35.3%),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4명(11.7%), 20년 이상이 

4명(11.7%)으로 나타나, 대체로 결혼 후 10년에서 15년의 장기간 동안 결

혼생활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 남편학대강도

  청주여자교도소에 남편살해로 수감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결혼기간 동

안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학대경험에 관해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남편살

해 여성들은 남편으로부터 심각한 신체적ㆍ심리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표 2), 남편은 일반적으로 아내를 무시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의견이 불일치 될 때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하여 아내



의 감정을 상하게 했고, 종종 하인 부리듯 했으며, 남들 앞에서 아내를 모

욕하거나 창피를 주었고, 아내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지 않

은 경우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남편과 다툼이 있는 

경우 아내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밀거나 움켜잡고 흔드는 등의 행동을 했

으며, 손바닥으로 아내의 얼굴이나 머리 등을 때렸으며, 심한 경우 아내

를 발로 차거나 물건이나 주먹으로 구타했고, 단단한 물건(칼, 혁대, 몽둥

이 등)으로 사정없이 녹초가 되게 때리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보고되었

다. 

<표 2> 응답자들에 대한 남편의 학대강도 빈도분석
남편의 신체ㆍ심리학대에 대한 문항 무 유

1. 남편은 나를 무시했다. 13(38.2) 21(61.8)

2. 의견이 불일치 될 때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하여 나의 감

정을 상하게 했다.
8(23.5) 26(76.5)

3. 남편은 나를 하인 부리듯 했다. 11(32.4) 23(67.6)

4. 남편은 남들 앞에서 나를 모욕하거나 창피를 줬다. 13(38.2) 21(62.8)

5. 남편은 나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았다. 10(29.4) 24(70.6)

6. 다툴시 남편은 내게 물건을 던졌다. 8(23.5) 26(76.5)

7. 다툴시 나를 밀거나 움켜잡고 흔드는 등의 행동을 했다. 6(17.6) 28(82.4)

8. 다툴시 손바닥으로 나의 얼굴이나 머리 등을 때렸다. 10(29.4) 24(70.6)

9. 나를 발로 차거나 물건이나 주먹으로 구타했다. 10(29.4) 24(70.6)

10. 나를 단단한 물건(칼, 혁대, 몽둥이 등)으로 때렸다. 13(38.2) 21(61.8)

11. 나를 사정없이 녹초가 되게 때렸다. 15(44.1) 19(55.9)

12. 칼 또는 흉기로 나를 위협했다. 13(38.2) 21(62.8)

13. 아이들 앞에서 나를 무시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때렸다. 9(26.5) 17(53.5)

14. 내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부부관계를 종용했다. 9(26.5) 25(73.5)

* 괄호안의 내용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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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 사정척도 DAS에 드러난 위험요인

  오랜 기간 행해졌던 남편의 신체적 심리적 학대 결과 남편살해 여성들

은 학대로 인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DAS(Campbell, 1981)

는 이런 종류의 위험요인을 측정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표 3

과 같다. 과거 남편과 생활하던 시절 남편이 위협적인 무기를 사용했던 

경우는 20명(58.8%)으로 그렇지 않았던 13명(38.2%)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편과 생활하던 시절 남편으로부터 도망친 경험이나 시도가 있었던 경

우는 23명(67.6%)으로 대부분의 남편살해 여성들이 남편과의 학대적 관

계를 벗어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폭력상황

에서 남편이 질식시키려 했던 경우는 31명 중 15명(44.1%) 정도 보고되었

다. 남편이 알콜중독자였거나 술과 관련된 문제를 지니고 있었던 경우는 

17명(50.0%)이었다. 한편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남편으로부터 심한 매

질을 당했던 경우도 10명(29.4%) 있었고 이중 임신상태에서 남편에게 매

를 맞고 유산된 경우도 4명(11.7%) 있었다. 남편살해 여성들 본인이 자살

을 시도했던 경우는 15명(44.1%), 아내 외에, 남편이 아이들에게도 신체

적인 학대를 가했던 경우도 17명(50.0%)에 이르러 학대에 기인한 남편살

해 여성들의 아이들 역시 아버지로부터의 심각한 학대상황에 있었던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편살해 여성들이 폭력적인 남편과의 심각

한 학대관계에서 ‘남편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꼈던 경우

가 22명(64.7%)으로 그렇지 않은 11명(32.4%)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미 선행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피학대여성들이 

폭력상황에서 극심한 공포감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구체적인 위험상황에 

놓여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위험성 척도 문항들 유 무

1. 신체적 학대의 심각성과 빈도의 증가 16(47.1) 14(41.2)

2. 배우자로부터 도망친 경험이나 시도 23(67.6) 11(32.4)

3. 배우자의 안정된 직업 19(55.9) 11(32.4)

4. 위협적인 무기 사용 20(58.8) 13(38.2)

5. 죽이겠다는 위협 18(52.9) 14(41.2)

6. 가정폭력 기소 막기 위한 위협 15(44.1) 17(50.0)

7. 타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  4(11.8) 28(82.4)

8. 원하지 않은 성행위 강요 23(67.6) 10(29.4)

9. 배우자에 의한 질식경험 15(44.1) 17(50.0)

10. 배우자의 불법적인 약물 복용   3(8.8) 29(85.3)

11. 배우자의 알콜중독 17(50.0) 15(44.1)

12. 일상생활의 통제 19(55.9) 13(38.2)

13. 감시당하는 기분 20(58.8) 12(35.3)

14. 임신 중 경험했던 심한 신체적 폭력 10(29.4) 21(61.8)

15. 본인의 자살시도 15(44.1) 17(50.0)

16. 배우자의 자살시도  9(26.5) 22(64.7)

17. 배우자의 자녀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 30(38.2) 17(50.0)

18. 총기사용 유무  - - 

19. 미행, 재산몰수, 위협적 문구사용 등 13(38.2) 19(55.9)

20. 배우자로 인한 죽음의 위협 22(64.7) 11(32.4)

<표 3> DAS에서 나타난 위험요인 빈도분석

*괄호안의 내용은 %임.

  국내에서는 DAS가 최초로 시행되었기에 비교할 대상을 선정하기가 어

려웠으나 이미 타당도를 인정받은 외국 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

에 포함되었던 남편을 살해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평균 DAS는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잎에서 언급하였듯이 외국의 경우 가해

자를 살해하거나 피해자를 살해하는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7점을 기준으

로 한다는11) 점을 고려해볼 때(Campbell, 1995) 이 연구에 참여하였던 응

11) 이 논문에서는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변별기준점 7점을 그대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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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들로부터 얻는 DAS 평균값은 9.1(SD=5.05)이었다. 7점 이상이었던 

응답자들의 비율(65.6%)이 반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들에 

대한 남편폭력의 수준은 생명에 위협이 되는 수준, 그 이상이었을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북미의 경우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 되는 경우 사건 경

위에 대한 치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DAS 같은 척도들을 근거

로 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원이 개입

할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은 매우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3) 남편살해 여성의 심리적 징후
(1) PAI에서 나타난 남편살해 여성의 심리적 징후

  분석결과 각 문항에 대한 요소들 즉, 신체적 호소, 우울증, 불안, 자살관

념과 관련된 하위문항들의 PAI T 점수 평균이 70이상으로 성인의 전형

적인 반응과는 상당히 일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특히, 신체적 

호소, 우울증, 자살관념 문항들은 임상집단에서 관찰되는 T점수 80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로 함을 시사하고 

있다(구체적 내용은 표 3 참조). 그러나 공격성 척도 (Aggression, AGG)

에 대한 하위척도들을 T점수로 환산 한 결과, 공격적 태도척도

(Aggressive Attitude; AGG-A)는 평균이 67.50(SD=10.77)이며, 언어적 공격

척도(Verbal Aggression; AGG-V)는 평균이 76.07(SD=10.93)이고, 신체적 

공격척도(Physical Aggression ; AGG-P)는 평균이 69.27(SD=12.77)로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살해 여성들에게서 보이는 공격성은 언어적 

공격성(Verbal Aggression; AGG-V)을 제외하고는 평이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용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문화적 차이가 현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

지 국내에서 DAS를 이용하여 가정폭력으로 인명피해가 난 사건들에 대하여 재표

준화 한 연구가 없었기에 일단은 변별기준점을 7점으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표 4> PAI에서 나타나는 남편살해 여성의 정신심리증후 T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종  류 평균 (표준편차)

SOM

SOM-C 88.20 (11.83) 

SOM-S 80.18 (10.48) 

SOM-H 89.45 (16.95) 

DEP

DEP-C 72.75 (11.46)

DEP-A 77.39 (11.69)

DEP-P  87.32 (12.57)

ANX

ANX-C 66.74 (9.22)

ANX-A 73.53 (10.36)

ANX-P 75.22 (9.83)

SUI SUI 80.57(15.12)

AGG

AGG-A 67.50 (10.77)

AGG-V 76.07 (10.93)

AGG-P 69.27 (12.77)

* 괄호안의 내용은 표준편차임.

(2) 남편살해 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를 측정

한 결과, PTSD 척도(Horowitz et al, 1979) 점수는  평균이 37.25, 표준편

차가 7.38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의 기준점으로는 30점(Bryant & Harvey, 1996)이,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35점이 기준점으로 적합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Blake, Weathers, Nagy, Kaloupek, Klauminzer, Charney, & Keane, 

1990). 국내의 경우 세브란스에 외상 후 장애로 입원하였던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평균이 39.10점, 표준편차가 10.01점인 점을 고려해 볼 

때(세브란스병원 정신과, 2004; 이선미, 은헌정, 1999) 남편으로부터 장기

간 신체적 혹은 심리적 학대를 받았던 남편살해 여성들은 의미심장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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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혼기간과 학대강도에 따른 남편살해 여성들의 심리상태
  결혼기간이 남편살해 여성들의 심리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

보기 위해, 결혼기간과 정서반응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남편살해 여성들은 결혼기간이 길수록 심각한 인지적 우울(r28=.40, 

p<.05)과 생리적 우울(r30=.50, p<.01)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리적 우울이 결혼기간과 매우 유관하다는 사실은 학대의 경험이 

신체화 징후로 이어지고 있음을 추정하게 해준다. 

  다음으로, 학대강도가 남편살해 여성들의 심리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대의 강도가 어느 정

도였는가 하는 사실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정도(r31=.41, p<.05)와 

강력한 정적 관련성을 지녔다. 즉 학대강도가 심할수록 보다 만성적인 스

트레스 장애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PAI의 하위척도 점수와는 유관한 수

준의 상관관계를 지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DAS)와 심리적 징후 간에는 언어적 공격성만인 부적 상관을 

지니는 것(r31=.42, p<.05)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생명에 

대한 위협이 강하고 오래된 경우 무기력에 익숙해져 폭력적인 남편에게 

언어적 공격성조차 덜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심층면접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본 연구의 면접 요청에 응

한 2 명으로부터의 진술을 내용 분석하였다. 사례 1은 28세에 결혼하고 

혼인 4개월 만에 성관계 요구하는 남편을 살해하고 12년 형을 받은 후 7

년째 복역 중이며, 사례 2는 20세에 결혼하고 2 명의 자녀가 있으며 결혼

한 지 10년 후 외삼촌과 공범으로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기소되어 1,2심

에서 모두 20년을 선고받은 후 3개월째 복역 중이다. 수감 중인 여성이 



학대유형 면담내용

언어적 

학  대

- 의처증도 있었다. 잘못 걸려온 전화가 오면 심하게 의심하고 

옮기기 힘든 심한 소리를 했다. 

신체적 

학  대

- 임신 전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서 날 때렸다. 때릴 때 주변에 

있던 형수님도 말리고 아주버님까지 불러 와 말리곤 했다. 그 

때 남편이 날 때릴 이유가 없었는데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 

- 남편이 나를 때리는 것은 시댁 사람들도 목격했었고 살림이 

어질러져 있는 것은 친가 동생들도 봤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는 애들도 봤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자 잠이 들기를 

기다린 다음, 또 때리곤 했다. 

- 남편에게 그렇게 심하게 맞았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고 물파스 등만  이용했다. 남편이 간혹 약을 사가지

고 오곤 했다. 

성  적 

학  대

- 그 사람이 특이해서 견디기가 어려웠는데 성관계 부분에서 이

상했다. 여자가 생리하는 중에도 그런 관계를 요구했고, 하루

에 몇 번씩이나 하자고 하는 것들..나는 이런 것이 매우 힘들

었다. 사건당일 성관계를 거절했는데도 남편은 알았다고 하며 

자지 않고 계속 요구를 했다. 당시 방광염에 걸려있어서 약을 

경험한 폭력피해의 특성과 이의 결과 및 사법체계에서의 경험을 살펴봄

으로써, 국내의 배우자 살해 여성의 특징과 이러한 사건에 대한 국내 사

법체계의 실태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외국에서 실시중인 

정신이상 및 정당방위 주장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1) 폭력피해 경험 
  두 명의 사례에서 수집된 자료로서 언어적 학대, 때리기, 죽음의 위협

(칼의 사용), 성적학대, 자녀나 다른 가족을 죽이거나 공격하겠다는 위협 

등 폭력의 내용과 심각성이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정도와 상당부

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학대의 유형에 따른 면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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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유형 면담내용

먹고 있었는데 의사가 일주일동안은 성 관계를 갖지 말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남편에게 먹히지 않았고 실랑이가 있었다. 

그래서 부엌으로 피해서 나왔는데 남편이 계속 하자고 달려들

었고, 화는 굉장히 났지만 표현하진 않았었고 대신 칼로 위협

을 하려고만 했었다. 칼을 들고 방에 들어와 침대 밑에 놨고 

남편과 말다툼 하다가 찔렀다. 

- 남편성격이 약간 이상했는데 화가 나면 말 못하고 막 집어던

지는 성격이었다. 처음엔 내가 말대꾸해서 내가 잘못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했고 그래서 순순히 들어주었는데 얼마 안되어 

잠자리 관계에서 이상한 요구해 내가 거부했고 내가 짜증냈더

니 바로 그때 내게 칼을 들이대면서 내 말만 잘 들으면 너 편

안할 수 있는데 왜 말 안 듣느냐며 화냈었다...사정한 후 정액 

먹어보라고 하는데 그거 못 먹는다고 얘기한건데 칼을 들이댄

거다. 

심리적 

학  대

(가족

에 대한 

위협)

- 남편은 평상시에 너 네 엄마 어떻게 하는지 보고 죽이겠다고 

얘기했고 아버지도 죽이겠다고 얘기했었다.  

- 재결합하면서 남편 행동 다시 심해졌고 친가에는 아예 가지 

못하게 했으며 혼인 신고 후에는 너희 식구들 내가 가만히 둘 

줄 아냐고 협박했고 친가 생일날에도 남편 몰래 갔었다.

- 남편하고 이혼 1번 했다가 남편이 얘들하고 죽는다고 협박해

서 일주일 만에 다시 거기 들어갔다. 

- 남편이 새벽에 나가면서 삼촌을 죽이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내가 미리 전화해서 삼촌한테 도망가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

었다. 

2) 생명에 대한 위협
  면담 중 언급된 생명에 대한 위협의 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

다.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무기사용 부분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 말 잠깐 서운하게 한 것도 화가 나서는 집안을 다 부수고, 버릇 

중 하나가 칼을 가져오는 거라서 결혼해서 내가 샀던 칼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 무서워서 다른 것은 사지도 못할 정도였다. 칼

은 눈에 띠이지 않도록 숨기면서 살아야했다. 칼로 위협을 해도 

날 죽이지는 않았으므로 그냥 하나의 버릇처럼 생각하게 되었

다. 날 찌른 적은 없었지만 내가 피하는 바람에 침대에 칼이 꽂

혔던 적은 있었다. 당시에는 내가 ‘피해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었다. 

- 사고 발생 3일전에 남편이 칼을 갖고 질에다가 갖다 대고 질 입

구를 긁었다.

- 칼을 숨겨놔도 남편이 그걸 찾아내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쳤고, 

모르겠다고 하면 남편이 가위를 갖고 나오곤 했다.

- 이혼했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간 후 때리고 맞는 건 늘 그랬으므

로 별 생각 안했지만, 그 사람이 다시 칼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내가 남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죽인 것 같다.

3) 폭력의 결과: 심리상태의 변화
  수감 여성의 진술내용에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가정폭력의 피해자 특

성을 상당부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에게 나타난 심리상태의 특성을 진술

내용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 여성들이 남편에 대해 가졌던 공포는 같이 사는 중에 매일 나타나

는 현상이었으며, 무서운 남편과 살았던 것보다 감옥에 있는 것이 오

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사람은 항상 8시에 집에 온다. 근데 6시 정도 되면 내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고 벨 소리를 들으면 괸장한 공포심을 느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태연히 ‘왔어요?’라고 말했다.

- 그 사람이 무서웠던 게 젤 힘들었다. 그러다보니 내 속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 사람 눈치만 보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너무 마음이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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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생각나서 무서워서 우는 거지 여기 상황이 힘들어서 우는 

것은 아니다.  

- 남편이 불만 있으면 말 하라고 했지만 말한 다음에는 바로 보복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② 폭력상황에서 길들여진 수동성과 무기력은 이들을 계속해서 폭력상황

에 붙잡아두고 있었으며, 현저한 문제해결능력의 감소도 보였다. 

- 그래서 내가 말만 잘 들으면 됐기 때문에 이후 다시 목포로 내

려왔다

- 애 날 때 까지는 내 의견도 얘기했었지만 그 다음 부터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그냥 순종하며 살려고 했다. 남편 때문에 빚이 

생겨 힘들어도 아무 말을 안했다.

- 성 관계 등 해 달라는 거 요구했고, 요구를 들어주면 삼촌한테

도 이렇게 했냐 라고 계속 추궁했고 나는 다시 빌곤 했다. 

- 다만 그 당시에 ‘죽고 싶다’ 등의 말만 간간히 했었을 뿐이었다. 

결혼 자체도 내가 원한 결혼이 아닌 것처럼 이혼도 할 방법은 

생각 못했다.

- 그 당시까지 혼인신고 안 되었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었지만 주

위 사람들 다 알고 있었고 친정아버지한테도 떵떵거리며 잘 살

고 있다고 얘기한 상태였으므로 헤어질 생각조차 못했다. 

- 내가 암에 걸려 6개월만 산다거나 차에 치여 죽는 게 낫다거나 

도망갈까 생각해 본 적은 있어도.....

- 수면제도 먹어봤다.

③ 수동성과 무기력과 같은 심리적인 요소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녀에 

대한 걱정도 폭력상황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 내 인생에서 행복이 뭘까 라는 생각은 안 해봤고 애들 땜에~~애

들 자랄 때까지만...그런 생각만 했다.

- 이혼 못하고 산건 엄마가 이렇게 우리들을 키웠었기 때문에 고

등학교 때 엄마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했었다. 그 당시 차



라리 엄마보고 도망가라고 했지만 엄마가 너희들만 시집가서 잘 

살면 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 나도 차마 아이들을 버릴 수 없

다는 생각했다. 

4) 원조요청의 시도와 결과
  가족을 비롯한 외부에 폭력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있었으며, 용기를 내

어 믿을만한 사람한테 원조요청을 한 경우에도 참으라고 하고, 더욱이 지

역사회의 관련기관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변의 지원을 전혀 받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게 힘들었지만 부모님께 얘기 못했던 건 아버님이 이 결혼

을 반대했었고 남자도 전라도 사람이라 더 반대가 심해서.. 이런 

힘든 상황을 더더욱 부모님께 얘기 못했다.

- 맞고 사는 걸 동생들이 눈치 채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난 아

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 아이를 가진 후 도망가겠다고 얘기했지만, 임신 한 체 도망가는 

것은 답이 아닌 것 같았고...중간에도 남편이 삼촌을 만나면 삼

촌에게 오늘부터는 잘 할 거라고 얘기했으므로 삼촌도 오늘부터

는 괜찮을 거라고 참아보라고 했다. 계속 그런 반복이었다.

- 광주인가 목포에서 내 문제에 대해 상담소에 신고한 적이 있었

는데 135~~로 시작되는 번호 같고... 전화 받은 분에게 내 상황

에 대해 말을 다하고 나니 결국 나중에는 ‘이쪽으로 전화해보세

요’라는 말만 남겨 허탈한 느낌을 받았고 다른 곳에 다시 또 전

화하기에는 맥이 풀려 있어 전화하지 않았다. 

5) 사건 발생 상황
  첫 번째 사례는 결혼 4개월 만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편을 살해한 경

우로, 사건발생 상황이 분명한 대면상황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할 만한 요

건이 충분해보임에도 불구하고 12년 선고 받고 7년째 복역 중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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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 성관계를 거절했는데도 남편은 알았다고 하며 자지 않고 계속 

요구를 했다. 당시 방광염에 걸려있어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의

사가 일주일동안은 성 관계를 갖지 말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남

편에게 먹히지 않았고 실랑이가 있었다. 그래서 부엌으로 피해

서 나왔는데 남편이 계속 하자고 달려들었고, 화는 굉장히 났지

만 표현하진 않았었고 대신 칼로 위협을 하려고만 했었다. 칼을 

들고 방에 들어와 침대 밑에 놨고 남편과 말다툼 하다가 찔렀

다. 남편을 몇 번 찔렀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당시 형사가 

한 세 번 정도 찌른 것 같다고 얘기했다. 남편은 처음 한번 찔렀

을 때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남편이 칼을 빼고 베란다에 있

는 내게 달려들며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다시 칼로 그 사람

을 찔렀다. 그 당시 내가 남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

은 기분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였다. 이전에 그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지만, 지속적인 강한 성 관

계와 의처증 등으로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 

 

  두 번째 사례는 어릴 때 떨어져 지냈던 외삼촌과 공모하여 남편을 살해

했다 하여 20년 형을 받은 상황이다. 남편 폭력에 견디다 못해 우연히 다

시 만난 외삼촌에게 의지해서 살던 중 남편의 폭력에 대한 호소를 듣고 

외삼촌이 찾아와 남편과 외삼촌이 서로 목을 조르며 다투던 중 칼을 달

라는 외삼촌의 말에 칼을 가져다줌으로써 결국 남편이 살해된 사건이다. 

법원에서는 폭력의 발생 약 1년 전부터 외삼촌과 성관계를 갖는 등 외삼

촌과의 불륜이 남편살해의 주원인으로 인식되어 외삼촌과의 관계 이전 

장기간 동안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 피해의 역사가 있었다는 점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외삼촌과의 관계를 불륜만으로 취급하여 

엄한 처벌이 내려진 경우이다. 하지만 외삼촌에게 의존하게 된 경위도 가

정폭력의 결과였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즉, 열흘에 한번 꼴로 10 여 년 동

안 일어난 가정폭력의 결과로 심적 고통과 죽음의 위협을 극심하게 겪고 

있었지만 지원체계는 전혀 부재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 여성이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외삼촌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명확

해 보인다. 다만 연루된 사람이 하필 외삼촌이었다는 점만이 부각되어 가

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사실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사례로 보여 진다.

사건 당일 남편이 오늘 만큼은 나한테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아서 다시 삼촌을 불렀고 ..... 남편과 방에서 다툼

을 하던 삼촌이 불러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내가 목격

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삼촌이 칼

을 달라고 해서... 나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순간 남편

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고, 삼촌에게 내가 칼을 집어 

줬다. 

6) 사법체계에서의 경험
  수사과정에 대한 경험을 요약하면, 수사관들이 믿어주지 않고 강압적이

며, 사건의 담당자가 정황의 이해를 위해 관련 자료나 주변인의 참고진술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보다는 사건 당사자에게 폭력의 피해역사를 입

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가정폭력피해가 만성화 

되면 사실상 전문 치료기관에는 방문이 불가하다는 피학대 여성들의 상

황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 조사 시 수사관은 다 남자였다. 당시는 변호인도 없고, 어

린 시절부터 해서 물어 보길래 다 얘기했는데 나를 아주 질 나

쁜 사람으로 몰았고....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 정상참작 될 거라

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람 죽여 놓고 무엇을 바라냐는 말만 들

었다. 또, 재판과정에서도 속상했던 건 너무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초범이라 재판과정에서 사실 그대로 얘기하다 보니 

오히려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고 경찰들도 그랬지만 검찰조사에

서는 더욱 무서웠다. 말하고 있을 때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내게 

소리를 질렀고, 나중에는 내가 한 말이 아닌데도 지장을 찍으라

고 협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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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대안이 없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상황을 검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듯하였다. 

- 그 당시 내가 우울증 증세가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치료받

은 적이 있는지 그런 적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증거를 요구했지

만 그 당시에는 병원에 다닐만한 정신도 상황도 아니었기에 그

런 증거자료는 없다고 했다.

-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죽이려는 생각을 갖고 찌를 생각 없었고 

계속 성 관계를 요구하길래 찔렀는데, 다음으로는 남편이 칼을 

빼어 그의 손에 칼이 들러져 있었고 너무 무서워서 내가 다시 

칼을 빼앗아 남편을 다시 찔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병원에 가

서 진찰도 받아보고 일기에도 적어놓을 것을 하는 생각도 든다. 

  또한, 변호사 개인의 특성에 따라 변호의 질이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빈곤계층의 경우 상황이 더 불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과정에

서도 수사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살인 행동의 맥락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에 의한 적극적 변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12년 형을 받았었다. 이것에 대해 많이 받았다는 생각은 안한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어린 시절부터 나를 알고 

오던 분들은 쟤가 그런 행동을 한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

라고 나를 두둔했고 100명이 되는 신자들이 다 도장을 찍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인천 지방 변호사 협회 회장이었던 변호사

가 내 변임을 맡았는데 12년 형을 받고 탄원서를 내는 등 나름

대로 애를 쓴 것 같다. 자주 교도소에 들어와서 봐 주셨고 얘기

를 해 주곤 하셨다. 사무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 1심에서 15년 형을 받았었는데, 2심에서는 그분

께 다시 변호를 받아서 12년 형으로 내려간 거다. 

- 현재 형은 20년 받은 상태이다. 1심에서 20년 받고 2심에서는 

좀 깎일 줄 알았지만 똑같이 받았다. 변론 요지도 내가 다 작성

해서 드렸는데, 변호인도 그냥 그것만 가지고 했다. 내가 진술한 

부분(일 년에 한두 번 만난 것도) 그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보고 



조사도 하지 않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간단히 끝나더라. 가정형

편도 어렵기 때문에 사비로 변호사를 두는 건 생각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당시 변호사도 돈이 없으면 안되고... 세 번째도 돈이 

없으니까 2심 담당한 분이 했는데 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 우

리나라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다,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변

호사 만나면 일 년에 오백이라는 등 돈 얘기를 먼저 했다.

7) 수감의 결과
  배우자 폭력에 의해, 그리고 이 여성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법체

계에 의해 이미 이중의 고통을 받은 가운데, 부모로서의 친권도 빼앗기고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수감생활을 더욱 힘들게 해야 하는 고통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이들 걱정이 너무 크다. 동생이 처음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

었는데, 사건이 터지니까 시댁에서 보험금을 확인했는데 보험혜

택이 네 개 있었지만,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친권

이 넘어가서 시댁에서 데려갔다고 했다. 

- 민사소송이 바로 들어왔는데, 사선변호사를 따로 둘 돈도 없었

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던 친권 바로 포기하고 

돈과 아이들을 시댁에 바로 넘겨줬다. 아버님이 한번 아이들을 

찾아 갔었는데, 시댁에서 보지도 말라고 해서 연락도 전혀 못하

고 있는 상태라고 들었다. 아이들이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

다는 변호사님 말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이 된

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나에 대한 기억보다는 그 사건에 대

한 기억이 더 깊을까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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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우선 본 연구에서 설정하였던 두 가지 가설은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설문에 참여하였던 남편살해 여성들이 보고했던 남편의 폭력에 기인

한 위험사정(Danger Assessment)은 외국에서 연구되었던 일반 피학대 

여성들이 지각했던 위험수준의 변별기준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국내 피학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위험지각연구가 현재 부재하다

는 점에서 보면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당도 연구가 수행될 필요

가 있겠다. 하지만 DAS에 대한 국내 타당도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

의 변별기준을 적용해보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생명에 대한 위험

을 경험하고 있는 듯하였다. 

  응답자들은 위험사정 이외에 측정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 

심리특성 상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부적응적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

은 평균 수준 이상의 건강염려, 불안, 우울, 자살관념을 지니고 있었고, 높

은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격성에 있

어서는 언어적 공격성을 제외하고는 일반인 수준의 공격성 요인점수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남편을 살해한 여자들이 기질적으로 공격적일 것이

라는 일반적인 시각과는 불일치함을 확인하게 해준다. 이는 외국의 연구

결과(O'keefe, 1997)에서 확인된 사실들과 일치한다. 

  피학대 여성들의 정신병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지

만, 그중에서도 학대가 극에 달하여 결국에는 살인사건으로 종결이 난 사

건의 주인공들이 연구대상인 연구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점에서 희소

성이 본 연구가 지니는 첫 번째 의의일 것이다. 

  이 연구가 지니는 또 다른 의의는, 범인과 관련하여 단순한 인구사회적 

지표 이상, 보다 심층적인 심리상태에 대한 이해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

다는 점이다. 사건 후 이루어지는 사법판단을 포함한 일련의 판단과정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점은 사건의 주인공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범행

을 저질렀을까 하는 점이다. 이 같은 측면은 결코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

여서는 평가될 수 없다.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범죄와 관련된 상황적 맥



락 속에서 당시를 회상하여야만 범행 시 피의자의 사고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책임의 귀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자면 남편의 학

대에 기인한 남편살해 여성들의 심리상태 및 사리분별 과정에 대한 이해

는 이 논문과 같은 방법론을 택할 수밖에 없다. 즉 사건의 주인공들로부

터 직접 심적 상태를 토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부 

설문과 심층면접을 통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하

지만 방법론상의 한계, 즉 이미 지나간 사건에 대한 회상기법에 의존할 

수 없었다는 문제는 범행 당시의 주관적 심리상태에 대해 이해할 수 있

다는 강점과 더불어 불가피한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미 지나간 

사건에 대해 회상을 하도록 하고 그 당시의 심리상태를 기술하도록 한 

연구방법은 여러 각도에서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할 위험도 있는 것

이다. 다행히도 오랜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리상태가 

상당히 병리적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에도 여전히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 예컨대 시설수용의 충격이 응답을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교도소 생활이 오히려 더 편하고 

체중도 많이 늘었다고 답했다는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시설수용의 충격 

때문에 심리변화가 야기된 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석 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응답에 관한 진실성 문제

이다. 즉 사건의 당사자는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있을 터인데, 현재 생

존해 있는 사람은 다만 살인사건의 가해자뿐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살

인사건의 피해자에게 지각된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은 체, 가해자

의 답변만을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타당성을 확인할 한 가지 가능성은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여러 다양한 

지표들 간의 상호일관성이다. 우선 설문조사 결과와 후에 이루어진 심층

면접의 결과가 상당부분 일관성 있다는 점, 설문에 포함되었던 측정치들 

간에 예상했던 상호관련성이 발견되었다는 점 등이 응답자들의 반응 여

부가 일시적 기만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는 가능성을 기각하게 해준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피학대 여성 중 남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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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가해행위를 시도했지만 생명의 손실이 없었던 사건에서 양 당사자의 

입장을 고루 청취하여 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 같은 확인 작업이 추후 이

루어진다면, 이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오랜 동안의 피학대가 자기방

어를 목적으로 하는 충동적 공격행위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보다 

강력하게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에 기인한 위험요인에 대해 사정하도록 하는 DAS는 이번 연

구를 통해 처음으로 번역되어 준거집단에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되

었던 응답자들부터 얻어진 평균치는 약 9.1이었다. 이는 외국의 경우 남

편의 폭력으로 아내가 살해될만한 수준인 7점의 기준도 넘는 수준이다

(http://www.dangerassessment.com/WebApplcation1/pages/psychometri

c.aspx). 이렇게 계량된 기준을 적용하고 보면 가정폭력으로 신고 된 사

건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개입의 수준과 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을 것

임을 짐작하게 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에 기인한 살인사건을 대

상으로 다시 한 번 이 같은 기준점에 대한 타당성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만일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하는 과제는 형사정책

적 대안이다. 현재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전략을 보면 상당히 

전형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보다는 피학대 여성들의 

입장에 더 동정적이 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엄격한 대안을 적용하고 있

지는 못하다. 하지만 만일 이 연구에서 소개된 것과 같은 위험성 평가지

표를 현장에서 활용한다면 보다 상황에 적절한 방식의 형사정책적 행동

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요인의 수준이 살인사건의 예측확률 

이상일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 제지 및 강제수단 동원 등 범

죄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만일의 범죄에 대해 예

방하는 일이 이미 발생한 사건의 정황이라도 이해해보고자 노력하는 것

보다는 훨씬 우선되어야 할 당연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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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Legal Defense of Battered Women 

Who Kill Their Husbands

Soo J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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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Whan Suh 

(Social Work, Sung Kong Hoy University)

 

The social image of female murderers is dichotomized into 'madness or 

badness', however this description is too simple since women who kill men 

often have a long history of being abused by their spouses. In Korea 82.9% 

of 133 female inmates at Chungjoo Women's Prison who killed their 

husbands, had experienced abuse at the hands of their victims and 44.5% of 

them reported being battered as their major motive in killing their spouses.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how battered women's perspectives and 

psychological features might be changed. Analysis of results show the level of 

abuse was very serious, as a result mental health deteriorated. They suffered 

from psychosomatic symptoms, anxiety, depression, and suicidal tendencies, 

however their aggression level was not that high when compared to the 

general population. This implies their aggression levels did not fit the 

stereotype of aggressive murderers. All these characteristics became worse 

with respect to the respondents' marital duration and the intensity of the 

abuse. As the abuse got worse, thei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came 

worse and they experienced a greater danger to their own lives and to their 

children's lives. These results imply that battered women killing their spouses 

might be caused not by insanity but by the motive to defend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Key Words: Battered Women, Exaggerated Danger Percepti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ggression 


